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독일의 비영리 기후변화연구소인 GermanWatch와 기후환경 관련 NGO단체인 

CAN에서는 매년 전세계 기후위험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달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에서는 2010년 전세계 기후위험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 번째 지표인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는 각국의 현황을 조사해 부문별 온실가

스 배출 동향(Trend) 50%, 배출 수준(Level) 30%, 기후정책(Policy) 20% 등으로 나눠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 국별 순위를 매겨 산출한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위기지수

(CRI)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산피해와 사망자 수 등을 조사, 합산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의 순위를 매긴 지표이다.

그림 1  1990~2008년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위기지수(CRI)

자료: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0.

  <그림 1>에서는 1980~2010년까지의 기후변화위기지수를 지도로 표현하고 있

다. 분석 결과, 방글라데시, 버마, 온두라스, 베트남, 니카라과, 아이티, 인도, 도미

니카 공화국, 필리핀, 중국 등의 순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기후피해가 심했던 국가들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체로 개도국이

나 최빈국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1>은 2010년의 주요국 기후변화대응지수를 순위별로 나타내고 있다. 

본 지표를 발표한 GermanWatch와 CAN은 1위부터 3위까지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



는데, 이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는 68.0점을 획득한 브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 

안에 드는 대부분 선진국인 반면, 순위가 가장 낮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특

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정책부문

의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 동향과 배출 수준 분야의 점수가 낮

아 전체 순위가 하위권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후변화의 정책(Policy) 분야 점수가 상당히 높은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녹색성장’에 대한 인

식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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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0년 세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자료: 자료: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0.


